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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사도행전 2:42-47

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였습니다.           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공동

체,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영되는 ‘하나님 나라’ 공동체였습니다. 예수님이 온전히 

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

다.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(행 2:47). 단지 사람만 증가

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‘하나님의 사명’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 가고, ‘하나님 나

라’가 점점 확장되는 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. 

세상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했을까요?           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생

활, 곧 변화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 말씀에 기반을 둔 삶, 서로를 인격적인 존

재로 대하는 모습,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함, 형제자매 된 이들의 사정과 형편

을 살피는 진실됨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. 이전에 본 적 없는 전혀 새로

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.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기사

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,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

다.  

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송했습니다(행 2:47).            오늘날 깎일 대로 깎인 교회의 위

신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. 세상은 그들의 건물이나 재정, 인원이나 유력자를 주

목한 것이 아닙니다. 그들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. 기

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기까지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10%를 넘지 않았습니

다.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. 

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, 삶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

본질입니다.

나와 우리 공동체는 

어떤 교회입니까?

❶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

❷ 예수님의 사명과 얼마만큼 닮아 있습니까?


